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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needs in neonatal emergency training for nursing 
students in Korea and to obtain preliminary information to develop a simulation based educational program on neonatal emer-
gency care for nursing students. Methods: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five hospitals and ten nursing schools 
during April and May, 2012. Data were collected from 59 nurses who worked in the nursery or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and 13 nursing educators who had specialized in pediatric nursing. Results: Most nurses (86.4%) reported that they had expe-
rienced an emergency situation with newborns. Most nursing educators (84.6%) claimed that more intensive training with new-
borns is needed for nursing students. In particular, training in neonatal resuscitation (72.2%), respiratory distress (59.7%), and 
neonatal seizures (18.1%) were highly recommended as simulation based training for nursing students. Conclusion: A signifi-
cant need for neonatal emergency educational programs was found.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vide nursing students 
with knowledge and skills for working with neonates. The findings of this survey will ultimately provide a basis for developing a 
simulation based educational program on neonatal emergency care for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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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의 목표는 지식과 이론, 임상 실습 교육을 통하여 전문

직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많은 교육자들은 간호학과 학생이 

졸업 후 다양한 현장 실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 

이론과 실기의 조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Kang, Lee, Chang, 

Lee, & Lee, 2005).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실습에 나가서 활

력징후 측정, 검사 보조, 시트 교환 등 간단한 업무만 수행하고, 많

은 부분은 관찰이나 설명위주로 실습 교육을 받는 실정이며(Lee, 

Cho, Yang, Roh, & Lee, 2009), 대학에서는 실습지 배정과 임상실

습 지도교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간호학에서 특히 두드러져 날로 심해지

는 출산율 저하 현상과 운영상 적자의 이유로 신생아 중환자실을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어(Lee, 2006), 간호학

과 학생이 신생아실 실습을 하지 못하고 임상에 투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임상 실습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규간호사가 되었을 경

우 갑작스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선행연구에서도 신규간호사의 실기능력과 

적응력이 부족함을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Jho, 2010). 특히 신생

아의 경우 상태와 예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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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전에 이러한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연습을 해야 촉각을 다투

는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응급 상황이 발

생했을 경우 훈련되지 않은 의료진은 성인과 다른 약 용량 계산과 

정맥로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Kim, 

Brousseau, & Konduri, 2008), 직무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여 자신감이 떨어져 이직 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an, Sohn, & Kim, 2009). 

이러한 임상 실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국내외에서 교

수 학습 방법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임상과 유사한 

환경을 구축하여 실습을 경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자

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시뮬레이션 교육 

방법이다(Jho, 2010). 시뮬레이션 교육은 각종 모형, 멀티미디어 기

술, 인체 모형 시뮬레이터(Human Patient Simulator, HPS) 등을 이

용한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 점차 그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San-

ford, 2010; Yang, 2008).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은 안전한 환경에서 

원하는 만큼 반복 체험과 연습이 가능하며, 임상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사례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고, 술기 향상뿐만 아니라 위

기간호 중재를 위한 교수 전략으로도 훌륭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Rauen, 2004). 또한 학습자는 임상과 유사한 환경에서 수행되는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실제 간호 활동에 익숙해지며, 대상자와

의 관계형성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Yoo, Yoo, & Son, 2003).

여러 선행연구에서 시뮬레이션 교육 후 결과에 대해 보고하였

는데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함께 시뮬레이션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운영한 결과 임상에서 발생하는 의료진의 실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Lindamood, Rachwal, Kappus, 

Weinstock, & Doherty, 2011). 또한 가상의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

어진다는 점에서 학생에게도 심리적 부담이 적고 불안감이 감소

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학생들은 책이나 이론으로 습득했던 지식

을 보다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Lee, Kim, 

Yeo, Cho, & Kim, 2009). 이밖에도 의사소통능력 향상에도 영향

을 미쳤으며(Yoo, Yoo, Park, & Son, 2002), 학습자의 지식, 기술, 가

치와 태도를 통합하는데도 도움이 되었고, 학습자의 만족도도 높

았다(Ebbert & Connors, 2004).

점차 시뮬레이션 교육 방법은 국제적으로 보건 의료 교육의 표

준이 되고 있으며, 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

되고 있다(Lindamood & Weinstock, 2011). Kim과 Choi (2011)가 

발열 환아와 관련된 시뮬레이션 교육을 운영하여 간호학과 학생

의 자신감과 수업 만족도에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며, 신생아의 응

급상황 교육 후 학생들의 지식과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Kassab & Kenner, 2011). 또 다른 연구에서도 신생아의 응급 상황

에 대한 교육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하고 구조화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등 아동간호

학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효과를 본 사례를 보고하고 있

다(Lindamood & Weinstock, 2011).

특수 부서인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에는 상당한 수준의 임상 수

행능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임상에 나가기 전 수행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처럼 신생아 

응급 상황 대처를 위한 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실습사례가 적고 신생아에게 직접 실습

을 해볼 수 없는 아동간호학 실습에서도 보다 활발하게 시뮬레이

션 교육방법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와 유사한 안전

한 환경에서 반복 학습을 한다면 향후 신규간호사가 되었을 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력과 임상 수행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간호학 교육기관에서의 신생아 관련 실

습 현황을 파악하고, 대학에서 신생아 관련 실습 교육을 어떠한 

주제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실제 임상

의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생아를 간호하고 있는 신생

아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상에 투입되기 전 

대학에서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교육 주제와 중요성에 대해 조사

하여 대학의 아동간호학 실습 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시뮬

레이션 기반 신생아 응급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간호학 교육기관의 신생아 응급간호 교육 현황을 파

악한다.

둘째, 신생아실,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신생아 응

급간호 교육 여부와 응급상황 경험을 분석한다.

셋째, 신생아 응급간호 교육의 요구와 교육 주제를 조사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신생아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신

생아 응급 교육 여부, 신생아 응급 상황 경험, 교육의 필요성에 대

한 요구도 조사와 전국 간호교육기관의 아동간호학 교육자를 대

상으로 신생아 응급간호 교육 현황, 교육의 필요성을 조사하고자 

수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신생아 응급 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요

구 조사로 간호사 군과 교육기관의 아동간호학 교육자 군을 대상

으로 하였다. 의료의 발달과 새로운 집중치료 장비의 도입으로 신

생아실에서도 고위험 신생아를 함께 돌보는 곳이 생겨남에 따라

(Park & Park, 2011), 연구대상에 신생아실 간호사도 포함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수는 G-Power 표본 수 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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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였으며 효과크기 .30, 유의수준 .05, 검정력 80%를 기준으

로 본 연구 결과의 자료 분석에 사용된 독립표본 차이검증에 필요

한 표본 수는 총 64인이었다. 따라서 편의 표집한 서울, 경기지역 

소재 5개 병원(2개 대학병원과 2개 종합병원, 1개의 여성전문병

원)의 신생아실 또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중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 59인과 

전국 10개 교육기관의 아동간호학 교육자 13인을 포함하여 총 72

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Kim (2001), McCollough와 Sharieff 

(2002), Robinson, Kumar와 Cadichon (2008)의 선행연구를 참고

로 신생아 응급 상황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간호사 대상 설문

지는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10문항, 신생아 응급 간호 경험과 사전 

교육 여부 14문항, 신생아 응급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주제에 

대한 8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아동간호학 교육자 대

상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4문항, 신생아 응급 간호 교육 현황 7문

항, 신생아 응급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교육 주제와 관련된 12

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두 집단 모두에게 교육 요구

도, 필요한 교육 주제와 관련된 문항에는 기타로 기재할 수 있는 

응답 칸을 두어 선정한 교육 주제 이외의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선행 연구, 문헌고찰을 토대로 

연구자가 구성하였으며, 간호학 교수 2인의 타당도 검증 과정을 통

해 수정, 보완 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기간은 2012년 4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이었다. 설

문지의 연구 참여 동의서에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응답 내

용이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과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설문작성에 소

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으며, 연구 대상 병원 신생아실 또는 신생

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 배포 

후 우편을 통해 회수하여 총 60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1

부를 제외한 59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편의 표집한 10기관의 

아동간호학 교육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배

포하였으며, 설문 대상에서 제외되는 1부를 제외하고 13부를 분석

하여 총 72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SPSS WIN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의 값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항목별 응답 결과는 빈도분석과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10개 기

관 아동간호학 교육자 13인과 5개 기관 신생아실 또는 신생아 중

환자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59인이다. 교육기관의 형태는 3년

제 7.7%, 4년제 92.3%이었다. 아동간호학 교육자의 직위는 교수 

94.6%, 아동간호학 임상실습 지도 교수 15.4%이었다.

연구 대상자 중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형태는 2

차 종합병원 16.9%, 3차 대학병원 49.2%, 여성전문병원 33.9%이었

으며, 직위는 93.2%가 일반 간호사이었으며, 학력은 4년제 졸업이 

50.8%로 가장 많았다. 근무지는 신생아실이 40.7%, 신생아 중환

자실은 59.3%이었으며, 신생아 간호 근무경력은 1-5년 이하가 

54.2%로 가장 많았다.

교육기관의 신생아 관련 실습 현황

아동간호학 교육기관의 신생아 관련 실습 현황을 분석한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10개 기관 13인의 교육자에게 조사한 결과 현

재 학교에서 ‘신생아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을 모두 실습’하는 것으

로 응답한 대상자는 76.9%로 가장 많았으며, ‘신생아실만 실습’하

Table 1. General and Work-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 (N=72)

Group Characteristics Categories Frequency % Mean±SD

Educator Type of facility College   1 7.7
  (n=13) University 12 92.3

Position Professor 11 94.6
Clinical faculty   2 15.4

Nurse Age (year) ≤25 18 30.5
(n=59) 26-30 33 55.9

≥31   8 13.6
Type of facility General hospital 10 16.9

University 
  hospital

29 49.2

Women's 
   hospital

20 33.9

Position Staff nurse 55 93.2
Charge nurse   4 6.8

Education College graduate 26 44.1
University 
  graduate

30 50.8

≥Graduate 
  school 

  3 5.1

Department Nursery room 24 40.7
NICU 35 59.3

Clinical <1 10 16.9 3.58±32.56
  experiences 1-5 33 55.9
  (year) >5 16 27.1
Experiences in <1 13 22.0 3.07±29.22
  current position 1-5 32 54.2
  (year) >5 14 23.7

NICU=Neonatal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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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는 23.1%이었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을 실습한다고 응답

한 교육기관조차도 실습기간의 대부분은 신생아실 실습이었으며, 

신생아 중환자실 실습은 전체 실습기간 중 1-2일에 해당하는 교육

기관도 있었다.

학생들이 임상실습 전 학교에서 실습하는 내용에 대한 다중응

답분포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실습은 활력징후 측정으로 

대상 기관의 76.9%가 시행하고 있었다. 신생아 응급간호와 관련된 

교과과정 유무와 관련된 문항에는 30.8%가 ‘교과과정 있음’이라

고 응답하였으며, 편성시간은 두 개의 기관에서 주당 2시간 미만

이라고 기재하였다.

신생아 응급간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84.6%의 대상자가 교육

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아동간호학 교과목에 시뮬레이션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25.0%만이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하

여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간호사의 신생아 응급 교육 경험

Table 3과 같이 임상에서 신생아 응급상황을 경험한 간호사는 

86.4%이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수행하기 어려웠던 

것은 신생아 소생술(55.9%)이었고, 추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 자신감에 대해 ‘할 수 있음’으로 응답한 대상자는 42.4%, ‘잘 모

르겠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7.5%, ‘할 수 없음’으로 응답한 대

상자도 10.2%로 대상자의 57.6%는 응급상황에 대한 자신감이 결

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37.3%는 대학시절 신생

아 응급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교육을 받았던 대상자 중 

63.6%는 학교에서 받았던 신생아 응급교육이 ‘불충분하였음’이라

고 응답하였고, 학교에서 받았던 신생아 응급교육이 충분하였다

고 응답한 대상자는 없었다.

한편 학교가 아닌 취업 후 병원에서 신생아 응급교육을 받았다

고 응답한 대상자는 89.8%이었으며, 이들 중 16.9%가 병원에서의 

교육이 충분하였다고 응답하였고, 18.6%는 불충분하다고 응답하

여, 대상자 대부분은 학교보다 취업 후 병원에서 교육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뮬레이션 실습이 필요한 교육 주제 분석 

시뮬레이션 기반 신생아 응급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대상자의 교육 요구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학교에서 실습 교

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 전체 대상자의 

84.8%가 ‘신생아 소생술’을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vital sign 

측정(55.6%), O2 therapy (54.2%)의 순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학

생들이 졸업 전에 학교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실습을 경험해야 한

다고 생각하는 주제도 ‘신생아 소생술’(72.2%)과 ‘신생아 호흡곤

란’(59.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실습이 필요한 교육 주제 집단 별 비교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이 필요한 교육 주제에 대해 간호사 군과 

아동간호학 교육자 군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간호사군

은 신생아 소생술(76.3%), 호흡곤란(57.6%), 신생아 경련(16.9%) 순

Table 3.  The Experiences of Nurses in Emergency Situation  �(N=59)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

Emergency experience None   8 13.6
Yes 51 86.4

The most difficult case of Neonatal resuscitation 33 55.9
  emergency situation* Medication 16 27.1

Ventilator 10 16.9
Intubation assist   7 11.9
Physical examination   3 5.1
Vital signs   2 3.4
O2 therapy   1 1.7

Confidence in emergency Possible 25 42.4
  situations Uncertain 28 47.5

Impossible   6 10.2
Experience of neonatal None 37 62.7
  emergency education Yes 22 37.3
  in nursing school Adequacy in Somewhat   8 36.4

  education (n=22)   insufficient 14 63.6
Experience of neonatal None   6 10.2
  emergency education Yes 53 89.8
  in hospital Adequacy in Sufficient 10 16.9

  education (n=53) Somewhat 32 54.2
  insufficient 11 18.6

*Multiple response. 

Table 2. Status of Neonatal Nursing Practice in Nursing School  
     � (N=13)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

Neonatal clinical practice Both in nursery room and
   in NICU

10 76.9

Only in nursery room   3 23.1
Practice topics in nursing Vital signs 10 76.9
  school* Intravenous catheterization   8 61.5

Physical examination   8 61.5
Intramuscular catheterization   7 53.8
Chest physiotherapy, 
  position changes

  6 46.2

O2 therapy   6 46.2
Bathing   5 38.5
Feeding care (bottle, tube)   5 35.7
Neonatal resuscitation   3 23.1
Nebulizer   3 23.1
Enema   2 15.4

Neonatal emergency care Yes   4 30.8
   courses None   9 69.2
The necessity of emergency Needed 11 84.6
  nursing education Somewhat needed   2 15.4
Simulation lab in neonatal Yes   3 25.0
  nursing course None   9 75.0

*Multiple response.
NICU=Neonatal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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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간호사군

을 신생아실과 신생아 중환자실로 근무지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

서도 두 그룹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은 신생아 소생술인 것으

로 나타났다. 아동간호학 교육자들은 신생아 호흡곤란(69.2%), 신

생아 소생술(53.8%), 신생아 경련(23.1%) 순으로 선택하여, 두 집

단 모두의 교육 요구도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  의

간호사는 임상에서 대상자의 상태에 관한 올바른 판단과 중재

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

서 간호사에게는 간호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임상수행능

력 함양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점차 심해지는 출산율 저하 현상,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경우 적자라는 등의 이유로 신생아 

중환자실을 축소 혹은 폐쇄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어 간호학과 

학생이 신생아 관련 실습을 하지 못하고 임상에 투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대상 교육기관의 23.1%에서는 

신생아실 임상실습만 시행하고 있었고, 신생아 중환자실을 실습

한다고 응답한 기관에서도 실습기간의 대부분은 신생아실 실습

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실습은 전체 실습기간 중 1-2일에 해당하

는 교육기관도 있었다. 

그러나 기저귀 교환이나 목욕, 수유 등 단순 업무만 실습하는 

신생아실 실습만으로는 갑작스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

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응급 상황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실제로 숙련되지 못한 신규간호사가 다수였던 신설 신생

아 중환자실에서는 정맥주사와 관련된 사고, 감시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 야기된 사고 및 산소 투여와 

관련된 사고 등이 숙련된 간호사가 많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비해 

많이 발생하였다(Han, Sung, Park, & Byun, 2011). 이는 간호의 숙

련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전에 숙련되지 못한 간호학적 영역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UN의 새천년 개발 목표(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vel-

opment Goal 4; MDG4)에서도 2015년까지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의 2/3 감소를 목표하고 있으며, 5세 미만 아동 사망의 40%는 신생

아기에 발생하므로, 전 세계적으로 신생아기의 건강은 중요한 주

제라고 할 수 있다(Anderson & Warren, 2011). 따라서 신생아의 건

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 임상에서의 교육 요구도

가 높은 주제를 조사한 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발생 가능한 실

수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생아 응급 간호 교육과 관련하

여 어떠한 교육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요구도를 조사한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Cho 등(2000)이 RN-BSN 과정 학생들의 아

동간호학 교육내용과 관련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고

위험 신생아 간호 59.5%, 호흡곤란 아동 55.3%, 무호흡 환아 간호 

54.0%의 응답률을 보여 학생들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닌 

응급한 상황에 대한 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생아 응급 간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상과 교육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요구를 조

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인 간호사 중 37.3%가 

대학 재학 당시 신생아 응급 간호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

으나, 교육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없

어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응급 교육이 부재하며, 보다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임상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10개 기관의 아동간호학 교육자 중 현재 신생아 응급 교육

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30.8%이었고, 교육시간은 대부분 교과

Table 4. Educational Needs Analysis     � (N=72)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

Topics need improvements Neonatal resuscitation 61 84.8
  in neonatal nursing* Vital signs 40 55.6

O2 therapy 39 54.2
Physical examination 38 52.8
Seizure 35 48.8
Intravenous catheterization 33 45.8
Intramuscular catheterization 21 29.2
Chest physiotherapy 14 19.4
Nebulizer 12 16.7
Tube feeding 11 15.3
Bottle feeding 10 13.9
Bathing   6 8.3
Enema   5 6.9

Topics need simulation lab* Neonatal resuscitation 52 72.2
Respiratory distress 43 59.7
Neonatal seizure 13 18.1
Birth asphyxia   9 12.5
Vomits during feeding   7 9.7
Sepsis   5 6.9
Congenital heart disease   3 4.2

*Multiple response. 

Table 5. Comparison of the Educational Needs 

Topic

NR=
Nursery
room

(n=24)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urses 
(n=35)

Nursing 
Educators 

(n=13)
Total

n (%) n (%) n (%) n (%)

Neonatal resuscitation 21 (87.5) 24 (68.6) 7 (53.8) 52 (72.2)
Respiratory distress 16 (66.7) 18 (51.4) 9 (69.2) 43 (59.7)
Neonatal seizure 6 (25.0) 4 (11.4) 3 (23.1) 13 (18.1)
Birth asphyxia 6 (25.0) 2 (5.7) 1 (7.7) 9 (12.5)
Vomits during feeding 3 (12.5) 4 (11.4) 7 (9.7)
Sepsis 4 (16.7) 1 (7.7) 5 (6.9)
Congenital heart disease 2 (8.3) 1 (2.9) 3 (4.2)

Mmultipl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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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편성되지 않아 일회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4.6%의 대상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여, 아동간호학 교육자도 신생아 응급 간호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

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신생아실 또는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중 신생아 관

련 간호 경력이 1년 이상-5년 이하인 간호사가 54.2%로 가장 많아 

신생아 관련 분야에서는 숙련되고 자신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

으나, 57.6%의 간호사가 신생아 응급상황에 대한 자신감이 ‘보통’ 

이거나 ‘잘할 수 없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3차 대학 

병원보다 여성 전문 병원과 2차 종합병원 간호사에게서 두드러진 

경향을 보여, 신생아 응급 상황 대응 자신감에 대해 대학 병원 간

호사 중 58.6%가 자신감 있다고 기재한 반면, 종합병원 간호사 중 

30.0%, 여성 전문병원 간호사 중 25.0%가 자신감 있다고 응답하였

다. 이는 자주 접해보지 못한 상황에 대한 부담감으로 기인한 것

으로 보여, 종합병원과 여성 전문병원 간호사를 위한 보다 집중적

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자신감은 간호사의 임

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지식과 수기를 통합하는데 도움을 

주므로(Cheung & Song, 2006), 자신감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생아실이나 신생아 중환자실과 같이 학생이 환아를 

대상으로 직접 침습적인 수기에 관련한 실습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2차 종합 병원이나 여성 전문병원 등 신생아 응급 상

황을 직접 경험해 볼 확률이 적은 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

우, 연구의 필요성에서 언급되었던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선행 연구에서도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이 신생

아의 응급 상황에서 최상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

략이라고 보고하고 있다(Kassab & Kenner, 2011). 시뮬레이션 교

육을 통해 의과대학 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Alinier, Hunt, 

Gordon, & Harwood, 2006), 신규간호사의 지식과 임상수행능력 

향상(Chang, Kwon, Kwon, & Kwon, 2010; Kim & Jang, 2011), 간호

학과 학생의 문제 해결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Yang, 2008).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처럼 신생아 중환자실 실습을 하지 않거

나,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학에서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부족한 임상 실습을 일부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학습자가 실

제 신생아 응급상황을 경험하고 간호중재를 수행해 본다면 임상

수행능력 향상에 가장 효과가 있겠지만, 연습 없이 실제 고위험 신

생아를 대상으로 실습을 해보는 것은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임상과 유사한 가상 환경을 만들

어 학습자의 역량을 증진시켜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임상에서의 발생 빈도가 높고 초기 간호가 중요한 신생아 응급 

간호 교육에 대한 신생아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교육 

요구가 높다는 것은 현 아동간호학 교육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기관

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임상과 유사한 가상 환경을 만들어 학습자

의 역량을 증진시킨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신생아의 건강과 안녕에 이바지하고 전문직

으로써의 간호사의 입지를 확고히 굳힐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임상실무 능력과 응급 대처 능력·자신감 향상을 위한 신생

아 응급간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결  론

간호학과 학생의 임상 실습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실습지에서

도 단순 업무와 관찰 위주의 실습을 주로 시행하고 있는 현 시점

에서 부족한 임상실습으로 인한 문제점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

고 있다.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은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출생률의 

감소로 인해 폐쇄되고 있는 기관이 많아, 대학마다 실습지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신생아 중환자실은 부모가 

아닌 간호사에 의해 양육과 간호가 이루어지므로, 숙련된 간호사

가 반드시 필요한 부서이다. 대학에서 한정된 임상 실습을 경험한 

신규 간호사들의 수행능력과 적응, 이직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 연

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므로 축소되는 신생아 중환자실 실습을 보

완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교육기관의 아동간호학 교육자, 신생아

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신생아 응급간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요구를 조사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아동간호학 교육

자를 대상으로 교육기관에서의 신생아 관련 실습 현황을 파악하

였으며, 신생아 관련 간호사들에게는 신생아 응급상황 경험, 사전 

교육 여부, 교육의 충분성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두 집단 모두에

게 학교에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실습 교육 주제를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인 신생아 관련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생아 소생술’이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하였고, 이

와 관련된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아동간호학 교육자 또한 

‘신생아 소생술’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신생아의 응급 상황에 체계적인 대처를 위한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

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를 참고로 대학에서 교육해야 할 신생아 

응급 간호 교육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이 필요하

다고 선정된 주제에 대해 보다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 교육기관에서 신생아 응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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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준화된 신생아 응급 간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후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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